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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어와 말다듬기 

심 재 기 

(서융왜 쿄수 극어학) 

1. 어 리 알 

1.1 최근에 이르러 조국의 용영융 앞당기고자 하는 영왼이 더욕 옐가 

올 며왜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호흥에 맞추어 가혀연 그 동안 냥옥 

운단으효 가려져 있언 욱한의 언어가 어인 오융융 하고 있으며 북한 사장 

률은 언어 운제흉 어영게 다후고 있는가용 살어용 필요가 있올 것이다 

흩히 우리나라는 세 차예에 경천 남욱 운당이 있었다고 말한아 그 첫 

벤 째는 8'15 광욕과 더용어 냐타난 38 션에 의해 국"-가 분양왼 것이요， 

두언째는 1948 년 냥한파 북한이 각각 옥자척인 갱부흥 수엉함으로써 국가 

가 품당당 것이요， 세 언째는 1950 년 6'25 갱갱으로 당이암아 드디어는 

인옥꺼리 총항융 겨누는 웬수 사이가 되어 어려 인측이 분양핀 것융 가려 

킨다 이처영 세 차예얘 갱쳐 도악난 우리 민옥윤 40여 년 간 아은 상치용 

쓰다등으며 어영게 하든지 홍영의 기이훌 찾으려는 노혁융 게올려하지 않 

았아， 그 예가 언제일지는 오르나 영지 않은 장래얘 그 날이 융 것안은 

운영하으호 우려는 그 때에 대비하여 푸당>1 인쪽져 동갱생용 확인하고 

다치는 작엉올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한 작업 가운데 하냐가 북한의 성상 

을 바르게 。1혜하는 것이요， 그 잉에는 북한의 연어 혐상용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위치풍 차지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욱한의 언어， 그 중에셔도 ι운화어와 땅다듬기” 

운쩌용 상혀보고자 한다 본흔에 융어가기에 앞서서 한두 가지 주연 운제 

흥 지쩍하치료 하자. '1것야 욱한의 성상융 갔갱척으호 이뼈하는 방연이 
i영 수도 있겠71 애웅이다、 

1. 2 우션 북한에셔 간앵한 책용 형치연 우리가 예상~ 수 없었언 놓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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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싱 두 가지에 갱한다 칫 언째는 어연 푼야의 쩍이나 다 예외는 아니 

-"1 안 휴히 언어 판계 찌에서는 더욕 두드러지게 않은 현상잉데， 쩌의 중간 

중간에 고역체로 잉쇄장 부운이 나다난다는 정이다. 그 푸분옹 대체로 

“쩌대한 수영 깅일성동지께셔는 다옹과 갇。1 요시하시었다 n라는 구정 다 

「응얘 나타난다 근자에 이르러셔는 “친애하는 지도자 깅정일흥지께서는 

'1-융파 강이 지척하시었다 ”라는 구청이 앙의 것올 대신하여 껴히기도 한 

다 진실효 흥마호운 것옹 언어 운셰에 관한 한， 상당히 세부척인 운체에 
까지 교시와 지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샤성이다. 우 언쩌효 놓라운 사싱 

옹 운당내누71 가 제대효 되어 있지 않다는 정이다 하나의 운장이 끝냐연 

대개 출올 바꾸어 새 운장이 시작왼다 운단 구운이 제대 jξ 원 책에 익숙 

한 사랑융응 용한의 책융 처용 대할 애， 운장이 끝나연 거의 예외 없이 좋 

아 바꺼는 홍에 을의 액락용 장아 읽어 나가는 데 영아간 혼란융 느끼게 

핑 것이다 

1.3 다옴으효 양아야 항 예비 사항은 욱한의 어운정책이 1945 년 이후 

어떤 연천옹 하여 왔는가흥 개팡척으호 파악하는 영이마 

1945 년 해방 직후에 북한의 운앵옹 약 230 만에 달하였다. 그래서 1947 
년 12월우터 1948 년 3 월까지는 ’운앵외치 풍격운동기간’ 이라 하여 한긍 

교육융 팡염외하게 설시하였으여 1948 녕부터는 한글 전용융 온격껴 o 로 

ι샤싹하여 1949 년 초에 이료러 운앵 퇴치가 얼단 완수외었다고 보고 한자 

샤용융 갱연척으호 예치하기에 이르렀다 운앵 외치， 항을 전용， 한자 사 

용 예지 이 세 가지 사건옹 1945 녕에서 1949 녕 사이에 일어난 북한 어운 

갱책의 기온 육질로 주옥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건옹 그 뒤룡 이은 

어운 갱책의 성마리흘 재용하기 때운이다 

1946 년 5 갱에는 조션어학회가 제갱한 ‘한달 앗충영 용일안’ 과 연안 차 

이가 없는 ’새 맞충업’융 쏘오륙 하였으냐 1954 년 9 월에 ‘죠션어 청자 

갱’올 새로이 제갱하여 용포하였다 8 장 56 항으로 되어 있는 이 청자업 

의 욕징옹 다용 몇 가지효 요약원다 

I) 字liI의 수흘 주좁 197~. iij홉 21 개로 하여 40 개로 갱엉 것"， 
U , 뼈 M ， :Q;, ~， ~， 꺼， 셔， 꺼 ， 셔， 꺼， 애， 에 둥올 둑링자오료 

취급하여 차예용 규갱항!'-흐써 샤션이나 오든 색안에서 자오의 애연 순서 

가달라지게 되었다， 

2) 락원(찢l1li)， 량생 (良心) 풍의 J!.기톨 부항시켜 국어의 두용법칙융 

엉얘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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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었다’ 에서 ‘여’호 적는 것처렁 ‘되었다’， ‘비었다’， ‘개었다’ 풍 

으로 땅용에 따흔 표기흘 확대하었다 

4) 준히i'(다정승-다， 예승건대)융 앤칙으호 &기j응 하고 사이시옷 대신 

에 부호 , 흩 객기로 하었다 (기’땅， 연 l 궁， 리’과(l!1l!4ll 이 중에서 마 

지악 힘옥인 준'1융파 사이시옷 대신의 부호 ’ 안 1966 녕에 제정원 ‘조선 

앙 규벙정’에서 여1기되고 그 외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악서 맞충명 

의 한갱얘서 용다연 1954 년 이래 북한과 냥한옹 서료 다흔 헤셰흘 약르고 

있는생이다 

그러나 더육 중요한 것응 1964년과 1966 년의 두 언에 경친 깅일성 당 

화운이다 1964 녕의 당화는 해망 이후 계측하여 용 어운 갱섹융 회고하고 

종더 척극껴인 시책융 펴기 쩌한 기초 착업의 성격을 여는 것야라고 한다 

연 1966 년의 당화운용 완갱히 새로훈 쩨셰옹 선언하여 어운 정책의 새 시 

대용 여는 것이었다 바혹 이 션언에서 이흔바 ‘운화어와 앙다듭기” 사엉 

。1 온격화하고 있용융 알게 원다 

그허연 그 두 개의 양화운 내용융 정로해 "-기로 하자‘ 

2 어운 청쩍올 밝힌 당화운 

2. 1. 첫 번째 당화문 

1964 년 1 옐 3 영， 깅일성은 ‘조선어흘 안갱시키기 위한 몇 가지 운제’ 

라는 셰옥의 당화운에서 크게 우가지 운제흉 거흔하었다 히}냐는 푼자개 

혁 운셰이고 또 하냐는 조선어의 우수성융 와"-하는 운셰이었아 

훈자개혁 운제는 북한에서 진작부터 논의되어 오던 용어&기에 관한 강 

양성의 견해흘 천영한 것이었다. 한동안 활땅하게 용어&기 운자 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깅우용융 숙청한 후로 장장하었었는떼 그에 관한 

깅얼생의 단호한 용식 견해가 이 당화문에서 밝혀진다. 그 요갱은 다융 

세 가지이다 

,: 뭉자 깨혁이 쑤당한 갯째 。l유는 인측 훌애흩 깅。1 생각하지 않'"다는 갱얘 

다 축 용단원 낭'"션의 용차 생활용→ 고려하지 않싸다 

2 용야깨혁이 쑤당앙 흥찌 。1 유는 파학파 웅화의 땅갱얘 용저장융 준다는 갱 

이 고려되지 않았아는 갱이다 

s 풍자 찌억。1 ￥땅한 얘쩌 이유는 국세셔잉 추세오 고려|하지 않았아는 껑이 

다 국에와(용산주의 극에화)흩 요색하며약도 인축적잉 것을 쌍잉- 쥐에 씨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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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늪에 이 갱이 충용히 고려되 '1 않 jl다 

죠션어의 우수성융 확보하는 운제는 어휘 운제， 요71 운제， 갱잭 운체의 

에 가지로 구운하여 논의하고 있다. 어휘 운제는 경 수 있는 대료 우리 고 

유어안 쓰고 한자어는 제한 사용하여 더 나아가 한자어흉 없애고 우리한 

호 고쳐 말하는 운제흘 강초하고 또 한자어 。1외의 외래어에 대하여셔도 

장은 윈칙융 적용하자는 주장이 근간융 이추고 있다(이것용 66 년의 당화웅 

에서 어용 구세화의고 싱화딩다). 요기 운제는 ~추흉 영갱한 시 71까지안 앙 

갱껴으로 써야 한다는 것 ， l!!추흩 를단위 기준ξ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 

띄어&기는 청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 동융 언급하었다 끌우호 우리땅 

융 갱려하기 위하여서는 청저한 초사 연구와 경한 용제훌 흉하여 사상척2-

j응 우장한 사회 훈용을 전개뼈야 항 갯융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강화와 

사정 고치기까지도 주장하었다. 

2.2 두번째담회운 

1966년 5 웰 1 4 얼 깅일생옹 ‘죠션어의 인옥척 혹성용 옳게 상려 나장 

에 애하여 ’ 라는 당화운을 발요한다 。1 당화운옹 이흔바 깅일성 주체사상 

이 언어의 혹영에서 어영께 구채척우로 나다냐는가흥 보여 준다는 갱에서 

주옥핵야 한다 이 당화운이 발표원 예흉 시땅청!!.3. 하여 육한과 냥한은 

언어상의 이정성이 더용 싱화되기 시각한다. 우리가 이 달에서 상펴보고 

자 하는 ‘운화어 ’와 ‘양다등기 ’ 의 이혼척 애정은 아효 이 당화운에 소급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옵파 같다. 

I 우리 나악는 경치 정에 · 운와의 .. 유혹 외래 .Jl소가 앙이 률어왔다 언에도 

서양의 의때어 ， 중츄어 앙자어， 영온어가 양이 '"잉다 륙'1 냥한의 서양화， 잉 

용화‘ 한자화는 싱각하여 인촉척 륙생융 상상항 쩌엉얘 놓여 았다 따라셔 어 늦 

71 천얘 옥항얘셔안이라도 한자어와 외얘어용 고유앙 우리앙웅 ... 치고 세계척.'
jξ 양갱시켜야 한다 

외혜어는 국에사갱해원회에서 쩌예에 써 양융 안융어 jι급혜야 하고 한자어 용 

고첼 에에는 그얘호 두고 사용앙 것 ， 훗쪽이 갱지 않용 것온 ￡싱혜서 고쳐 나강 

컷 . 당어융의 정한 판계"- ... 혀하여 고쳐 나강 것 흥융 유녕혜야 안다 

2 운화어흥 영갱 '1여 용한의 언어용 인측 특성이 살아 있는 언어호 양갱시켜야 

한다 

3 얄다줍기는 다옹과 깅용 우에껴 성청 사엉융 흉하여 추씬'1여야 한다 

가) 양다동기외 쩌효흩 신웅 강옹 꿋에 실에 대중의 명가톨 받도욕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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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서흥지 양고 요댐 용안에 정쳐 하냐하냐 싸용히 왜 냐가야 ~다 

다) 교욕 기관， 언흔 애애를 용해 자연스영세 진쟁시킨다 신훈샤 앙총국용 

후윷용 성앵척으로 사용하고 학 ... 얘는 교파서용 인쇄하여 -'-궁앙아 

라〕 옛날 쩍 염역에 힘j스피 한자어는 안 &오옥 얘야 한다 옛날 갱생이냐 

소성 둥 용학 싹용의 '!l액도 해 우어야 한다 

아) 한자어는 가급져 쏘져 않도유 얘야 하지얀 학생융에게 월요한 한자는 7 f
료쳐야한다 

‘ 융자개혁 중비는 서서히 진앵하여야 한다 .한연 의어쏘기도종어 왕 고치.'i. 
혹 하고 ‘죠션앙 규냉정 · 용 -1-션 시앵하는 것이 좋겠다 

위와 창은 내용의 66 년 당화운은 그 후 오늘냥에 이료기까지 북한의 얀 

어 갱쩍용 이활어 온 이흔껴 지주의 구싱융 하고 있다 내용융 연일<1 갱 

호하여 보연 흉이흉게도 몇 가지 오순융 드러내고 있다 

첫쩨는 장혜에 홍영원 인록 국가흉 영원한다고 하연서 ‘운화어 ’ 라고 하 

는 북한안의 표준어흉 제갱하여 냥북한간의 언어겨 이질성융 초장하려 한 

다는 갱이다 냥한의 언어가 외래어와 한자에가 난우하」는 장탕망이기 때운 

애 냥암의 요준어용 그대로 따올 수 없다는 것이 운화어흉 성갱하는 이츄 

라고 하지안， 그것은 서올양융 표준어의 "1망ξ로 하는 냥한의 표준어흥 

갱치척 사상척으호따흘수없옹용요현하는것이외에아우것도아니다 

줄째는 한을 전용， 가료쓰기 전용 풍 냥한에서는 욕별히 규갱하고 있지 

않옹 톰흩Itw.까지 규갱하여 냥한과의 차이정융 부각시키연서 훌추교육옹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갱이다 냥한에셔 흩추용 사용하고 았는 한 

북한에서오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행字 교육의 이유인데 사싱에 있어서는 

한글 갱용융 수십 년 강행한 경과가 어운 생한예 지장융 가져왔기 때운이 

아닌가 하는 의혹융 영쳐버힐 수 없다 

그러나 이려한 오숭에도 율구하고 용한이 20여 년 간 그흐육 영성 iil.. 

그리고 'f춘<1 ‘운화어 ’ 확링파 ‘앙다등기’에 갱영융 쏟고 있는 이유는 

다흔곳에 있융듯상다 

’주체사상’이란 이홈 아해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가운예서 운화 

어와 알다동기는 걷보기에 정치나 이녕의 푼재홍 여난 웃이 보인다 그러 

나 이 사업융 용하여 북한 주민율의 갱신 세계흘 지속척으로 지애하고 용 

제할 수 있다는 利&융 지나쳐 버힐 수 없다 더구냐 이것은 륙영<1 동이 

드는 사엽이 아니라는 갱이다 갱치척 경제척 붕안융 양다등기라는 인옥 

주체성 찾기 샤영에 대치시킹S효써 해소시켜 보자논 i>l'.l!:가 없는지 깊。l 



웅화어와 양아융기 7 

경호해 올 운제라고 생각핀다 

3 운화어와 말다융기 

3. I 문화어 

나라의 체제용 갖추고 냥한파의 경쟁격 대치 상태에서 우언가 동자생융 

확영하자연 서융당융 바탕으호 하는 종래의 요준어 올 냥한의 표춘어효부 

터 옥링원 다혼 용용어흘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운화어 썽갱의 기 
용 양상얼 것이다 그러ý- 이것용 앞에셔오 지격한 바와 찰이 장래에 인 

촉홍영융 도오하여 하냐의 요춘어용 이상으로 상아야 한다는 인측객 대씬 

척에 정연으로 위배외는 것이다 영게 양하연 요든 척도， 오든 기춘이 깅 
일생!'-료부터 나오는 것으후 보이는 북한 사회에서 언어라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것이고 보연 경국 문화어라는 것응 갱영껑이 사용"e는 언어흉 바당 

!'-호 한다고 간당하게 이해할 수도 았다 .• 66 년 당화운에는 운화어 성갱 

의 이유용 다용과 강이 밤히고 었다 

‘우려 암융 앙정시키기 해하여서는 터흩 창 닦아야 앙니다 f-킥는 우려 핵명의 

장오우가 있고. 갱치. 정재 . 운파， 균사의 요은 방영얘 경치는 우리 업영의 갱아 

껴 건략과 졌슐이 세워지는 여영의 수오。1 역 .Jt당지잉 영양융 중심지ζ 하고 명 

양앙용 기춘-'-로 하여 연어의 인옥쳐 특성융 "-혼하고 암갱시켜 나가도욕 하여야 

하겠슐니다 그갱예 {요춘어’라는 양용 다혼 앙"- 바꾸어야 하겠숭니다 ‘요춘 

어’라고 하연 아야도 서융앙융 요운하는 것으혹 그훗의제 리혜영 수 있-'-으효 그 

예호 쏟 명요가 없송니다 샤회주의용 건성하고 있는 우리가 억영의 수도잉 영양 

양융 기춘-'-호 하여 냉갱시킨 우리 양융 표춘어라고 하는 것쏘아 다흔 이용S로 

￥르는 것이 용융니다 《웅회에’한 양오 그리 *용 것용 웃되지안 그혜오 그영게 

고쳐쓰는 것이 낫융니다 ” 

그러연 북한에서는 어떤 것율 운화어라고 생각하는가? 다옹옹 ‘조선어 

학개흔’에 언궁펀 운화어 혜생 부운이다 

“웅화어와 앙언용 서"- 완정<1 껴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호상 와용하고. 호 

상 영양융 주고 았다 풍화어는 방언 가운예서 양y있는 경앵껴인 언어적 요소을 

융 성휘하여 자애를 용후와시키역 또한 방언 혹에 갱주하여 용명요한 앙언을율 

영어내기도 한다 

사회주의 사외에셔는 지역껴 앙언이 촌쩨앙 수 있는 사외직 죠건이 갱사흐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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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외어긴다 근로자톨용 용화어용 소유하깨 '1고 풍화어는 정체 잉인의 용용의 

소유흩호원다 

웅화어 어휘쥔 운여척-'-... 세련되고 잉민껴 lζ얘에서 세워앙 고도혹 규엉화원 

셔1여이다 갱 'HI. 용축성 ， JI.엉성의 정에서 그리고 인측객 륙껑융 농이 양양시 

키고 그것융 얻얘외 .. 우애 양깨 땅전시키는 경에서 풍와어 어휘는 '"새외 수당 

사상"'~의 수당~~서의 갱영이여 세연원 어휘수단-'-... 현악 ” 

이렇게 갱의되고 해성원 운화어 어휘는 경국 방언과의 대비 속에서 그 

질체가 드러나는데， ‘나학’에 대하여 ‘벼’“냐조’에 대하여 ’저녁’ ， ‘당 

추’에 대하여 ‘고추’융 각각 운화어라고 알한다 

그려냐 냥한의 처지에셔 ... 연 북한에서 일안화하었으나 냥한에서는 생 

소한 다융과 강용 요협이 문화어의 영위에 드는 것영 수밖에 없유니， 정 

국옹 냥욱한 언어의 이정화가 ‘운화어’라는 이흩 아혜 더육 가속화한다고 

땅할 수 있다(잉증진 ￥폴애 유외앙 것) 

。 이 가사용 종안겨 -'-ζ 용 때， 그 우정응 +엇호다도 .f경구가 용갱의 내용 

와 강 잊of 영어지애 가사가 요구하는 사상적 내용융 부각셔켜 주는 역앙융 홉용 

히 효프강요는것이다 

。 앞효얻겐다응었다 

。 다흩어 f 수 았는 대안Ssε 각각 플흐효>iI 원다 
。 주얘껴잉 영장이 아닌안용 절순월 수 없었으며 . 

。 당에얀용기캉으흐 려용앙 에-.lt..If"'져 않!!다 

。 갱녁대상이 &꺼 규갱외에야 어휘경리 갱안올 영쏘엎으l 갱확히 갱앵양 수 

있다 

。 학술용어흩 양프흐젝쇠 정싱한 웅에흐 냥성묘 

。 경국용 인옥용 강아놓는 엉중한 표건흩 가져요에 원 것잉니아 

。 당。1 융용 .. 9안 내세우연 대중용 와학 그것융 따라용니다 

이상으로 북한 셔척에셔 임의로 량은 몇 에옥은 북한의 언어가 어휘연 

에서 얼마나 않이 랄라졌는가용 영게 양아올 수 있게 한다 ‘우정 (\U\) ， 

파악(把용)， 욕우(n~t!)， 정수(훌受) ， 연향(밍向) ， 후과 C!it혔)’ 풍운 한 

자어흥 중인다는 옥척에 휘안되는 옷하며 ‘양당， 인차’ 강온 부사어는 냥 

한 사항융료서는 땅언이라는 인상융 강하게 방는다 

육한온 운화어 보급 갱책의 일환으로 ‘운화어 학숭’ 이라는 얄꽉한 장지흉 

강행한다 파학， 얘파사갱총항총싼사에서 계강￡로 방앵되는 이 장지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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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 포항하여 60여 연의 소쩍자흐 1988 년 가융호가 용권 154 호에 이르 

없다 연집 셰재는거의 고정쳐jζ로짜여지는데 1 부 논성. 2 부 창작. 3 부 

교육.4부 일상생활. 5 부 우리얄지식. 6 부 고갱 칼링 흥 여섯 당위로 나 

뉘는 것이 보용이다 내용옹 초 중동 학교의 교육용으로 보염 좋용 수준 
의 글툴이다 그 중에서도 고유어올 항올하여 어휘력올 증대시키고 어혀 

운 말융 해생하여 의사 소홍융 왼활하게 하려는 의도의 기사가 주옥핀다 

‘어쩌수갱’이란 고정 란에 소개원 어휘 우리흘 옮져 척어 온다 

。눈파관련한앙몇가지 

눈가후 눈장기 눈구용， 눈녹。1. 눈바다， 눈양， 눈안‘ 눈 ... 악， 눈용우킥， 눈 

에 ， 눈셔。i 눔양이 눈잦 가앙눈， 앙농 옹눈 상고애 진눈꺼'1 ‘ 첫눈 앙악 
눈， 써학눈 

。웃옹올 가르는 얄과 표현 몇 가지 

강드러진 훗용， 너스혜웃용， 너얻옷용. 눈풋용， 영안웃용， 영앙한 웃용， 비웃 

용， 양기웃용1 선웃용， 소웃용1 자랑잔 웃용， 갱그허웅 웃용， 갱신~ 웃용."-웃 

융， 앙악웃용， 호경웃용， 호당한 웃융， 효웃한 웃융，영용안 웃융， 외여웅 웃용， 

강깡웃용， 연옷용1 억지훗용， 잉자앙 웃용 

。바랑융 냐타내는 말 몇 가지 

가융'1캉 강아바랑， 강아랑， 강'1랑 건을아항， 져올바항 고추아랑‘ 융아영， 

놓새 ， 눈야당， 늦'1캉 종찌 '1항， 을바항 원마 원바랑 원써 쥐아양 '1파당， 

앗바당 바약'1" 앙'1양 용바앙. 비 '1암1 산'1" 상'1양， 서리바항， 션을아 

". 소소리 '1양， 싱아랑1 새 -1"‘ 새역 "1랑， 색바랑， 찌녕이， 갱 "1당， 켠바랑， 
하닉아암1 회!'-혀야당. 꽃아양， 앞아양， 여흥아당 

이형게 냥말융 늘어놓고 읽힘으로써 파연 어휘역이 증대펠 것인가도 의 

생스렵고 "- 이것흘이 사갱에 올련 갱당한 어휘인가도 의싱스링다 ‘우리 

항 지식’부에 “우엇이든지 웅어보쇠시오”라는 고갱 란에는 대체효 어휘의 

의이 또는 흉사적 션택제약관계용 융는 율옹을료 가득 차 있다 1987 년 

용호에는 18 개의 융옹이 있었는데 그 충 갱반융 순서대호 소개하연 다용 

과걷다 

J. (지땅악애〉와 〈지영야〉‘ 〈찌확장〉의 차이는 쭈엇잉니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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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웅하다〉와 〈애용융 나요다〉는 서ζ 다혼 웃융 가지고 쓰이었융니까? 
3. (눔쳐>， <.:i!.에〉의 훗의 싹이에 얘하여 양려 주십시요 

‘ 〈액갱이 융리아〉에서 〈액심〉용 우슨 돗으로 씌었양니까? 
5. (영손에 신아양융 잉으키다)， (연갱융 X약〉에서 〈신바랑)， (양갱〉용 우슨 

옷융 가진 알입나꺼? 

6. (원상융 쏘다〉에서 〈잉싱〉의 돗융 용어 주싱셔오 

7. (아가융〉파 〈늦가융)， (셔이다〉와 〈에이다)， (약안유갱〉와 〈우여용갱)， (양 

척정〉과 〈육악정)， (혀예션〉과 〈유랑션〉 흥은 웃이 어영께 다홉니짜? 

8. (규흩〉은 〈융융〉혹 양용한니까? 아니연 〈규융〉흐 빙용영니까? 
9. (장애 'J)와 〈얘찍이〉는 어영에 마용니까? 

그리고 1987 녕 여흥호에는 댐용， Wall 홉， computer, 六Jl ， JJi(1!I, 짧 

11<, ~!Ii之짧， 훗않하다와 짖然하다， 三R훌子， li\l양!il;， !양~， 白衣同뼈， 

iIii竹 z!엉， 흉흉’ 퉁 외래어와 훌추옆의 쓰잉파 의이흉 묻는 내용이 설려 

있었다 한글갱용의 !lilli가 영마나 섬각한가흉 단적으호 보여주는예라고 
생각펀다 

그명에도 융구하고 ‘운화어학융’ 외 논생운에는 지치지도 않고 안북하여 

운화어의 합려생융 강조하는 긍야 실린다 언제나 비슷비슷한 내용이으로 

이우 것이나 갱히는 대로 흉아 인용해 보기로 한다 1986 년 2호(여룡호) 

에서 강창조라는 훨자는 “친얘하는 깅갱일동지깨서 맑히신 형양망이 표춘 

이 되고 충성이 되여야 한다는 사상윤 사회주의껴안족어건성의 항엉척척 

요구흘 안영한 혁영척 사상”이라고 척고 있다 그리고 함엽칙성융 샤상 

성， 대표성， 역사생의 세 가지 초옥f!..효 나누어 성영한다 그리고 왈 부운 

에서 횟힘 문제훌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냥한의 서웅알은 한자알파 의 

래어흘 배어려염 우리알로는 호밖에 냥지 않는 형현이며 ， 구조척 요소가 

온흉 외국땅의 알아다을로 뒤 uf생우호써 노동자， 농인융옹 을고도 우슨 

소리홀 하는지 도우지 양 수 없는 그런 얄틀이 셔옹말에 녕쳐냐고 있다고 

&고 있다 경흔껴으로 “서융알윤 이제가 강요한 민쪽어땅살정책이 잊어 

냉 냥조션의 썩어야진 언어생활파 언어오숨융 정중척으효 안영하는 퇴화 

원 땅이다 ”라고 아우리홍 짓고 있다 

이허한 논조흉 정당화하기 위하여 허우앵땅한 이야기올 푸여대기도 한 

다 다용온 1986 년 l 호(용호)에 ‘악영높은애국역껴’이라는께옥의 글의 

일부이다 

‘〈아어 요가에 당약 > 이새 우슨 소엄지 앙아? 



〈야어 요가에 양아 )? 

용 

그게 쩌에 우슨 쇼엉가? 

〈어어나 . 동 알라 〉는 소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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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한에서는 “어어나 동 주에요 ”흘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이렇풋 허 

앙하게 날￡함 글융 대하영 북한의 언어 갱책이 어떤 의도효 추진되고 있 

는가흉 징착할 수 있올 것이다 

우리의 회앙용 하추 빨리 흉얼이 외어서 운화어가 냥한의 표준어와 그 

렁게 않옹 차이갱이 생기지 않기흉 기훤하는 것이라 하겠다 

3. 2 앓다듬기 

북한의 땅다등기는 우리알의 우수성융장리고부쭉한 갱올-"-충해 냐간다 

는 영운으호 성시하는 일종의 언어 혁영이다 이러한 작엽용 한자 사용웅 

갱연척으로 폐지하고 한을검용옹 싱시한 1949 년 초부터 이 01 그 싹이 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연 요든 충판융야 한긍호안 간행휩 !L로써 요 

등 샤량등이 쉽게 어떠한 내용의 을도 원올 수 있게 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바료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는 알항 수 없기 얘운이다 육 글자안 

한글효 바쩌었융 문 전용척 관융척으로 홍용되면 한자어는 그대로 사용 

외었흑으로 륙갱한 운액 휴에서라고 하더라도 알아듣기 어려운 냥알율이 

있는가 하연 동응이의어에 의한 혼동강온 것도 피할 수 없었기 애문이다 

따다서 한자어용 고유한 우리알흐 쉽게 용어 놓는 작업이 필연척 !L호 .... 

구되었언 것이마 말하자연 알다듬기는 져우 한긍융 흩어 읽올수 있는 수 

준의 사랑등에 게도 전운적인 내용이 을어 없는 기숭 용어 장온 것웅 영게 

엘아듣게 하기 위하여 고유어호 용어 말하도욕 안드는 언어의 'i""1ι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이흔바 인종 주제성의 확형이라는 ‘주 

체사상’의 기치 아래 갱치 • 사회 운동2.~ 추진쟁으로써 더욱 악차흉 가하 

께 외었다 

1964 년 언어 청책에 판한 깅영성의 첫 언째 당화운。1 땅표딩 에호부터 g 

년이 지난 1972년에 。1료러서는 이이 약 5 만개에 한δF는 한자어 잊 외래 

어용 우리말로 바우어 놓고 있다 1964 년에 알다듬기 사엉올 작수하연서 

그 성효성이 의싱되자 1966 년에 검일성의 두 언째 당화운이 발표원 것이 
아년가 여겨진다 아마도 그 후로는 이 작업이 그야말호 온 나라가 용홀 

어 율용요며 힘쏟는 사업으흐 추진되어 왔융 것이다 1966 녕 6 월 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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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직속으호는 a잉§용1i')Ë'$J'\i}흉 두고 ， iil:e-科"''''' æ，정3훌)Ë11i1llJ!t와 

름짧훌{1m所 산하에 있는 18 개 g門用짧分科쫓융*률옹 각기 해당 부운 

의 Jll염융에 대한 양다듬기 연구동흔융 영인다 그내용윤 애주 2， 3 회에 

경쳐 신운 지상에 싣고 이에 대한 옥자융의 의경파 지에흘 오으고 있다 

이처랭 고1야f 호 형준화하는 욕한의 국어 ~jι 운동온 용 나라가 총력융 

기융이는 갱신 운화 활동이다 언어에 혁영성융 부여하고 언어용 도구호 

상아 액성을융 갱신껴으로 묶옴으로써 갱치켜 사상져S로 교화하고 조직 

척으로 동원하는 욕한 외갱자플의 의도가 짐작원다 

그허연 이려한 땅다등기는 싱제로 어영게 진행외고 잊는지 그 내용융 

구체척2.로 살여iι기로 하자 
엇때， 월다률기의 대상 

어떤 어휘흘 갱리한 것인가가 정해져야안 그것용 어떻게 다음융 것인가 

"- 생각항 수 있다 。1것은 어휘홍 크게 두 가지로 냐눔으로애 시작펀다 

첫째 부츄는 안드시 갱려해야 할 어휘이고， 을찌 푸유는 눌러 두고 쏟 어 

휘이다 

얀드시 갱리해야 한 어휘는 다시 세 가지효 나누어 갱호원다 

I) 고유어와 동의 완계에 있는 한자어와 외래어 

2) 지나치게 어려용 한자어 

3) 생활에 푸갱쳐 영향융 미치는 어휘 

우리말에는고유어와 한자어가 동의 관계용 보이는 것을이 않다 예컨대 

‘뽕양’과 ‘쫓田’ ， ‘흘다리’와 ‘E용’， ‘총풋이’와 ‘*뼈’， ‘냥새’와 ‘젖 

iit1;' I ‘강퀴’와 ‘헤이크 rake' , ‘장치’와 ‘刀쩌’， ‘타이르다’와 ‘iil!iIl하 

다’， ’하윤여’와 ‘ 3<: ðt’ 둥용 생각항 수 있다 이형제 二1Il엄造호 존쩌하 
는 어휘에서 않은 사랑률이 생게 양。F툴융 수 있는 고유어 쪽융 계속 사용 

하고 한자어나 외래어흘 에리자고 하는 것윤 양다등기의 영차척인 추진 방 

향이다 

그리고 강은 돗의 고유어가 없는 한자알잉에도 융구하고 ‘욕아(없흉)’， 

‘아정도(J주앓刀)’ ， ’기 "1 (1õße) ’, ‘작규기(作훌없)’， ‘얄사(tltl*) ’， ‘조샤 

(mlÞ)’ 강이 융시 어 협고 까다로운 양옹 쉬운 고유어로 안둥어 쏟지언정 

과강하게 어리자는 것이 또한 양다듬기에서 추구하는 옥척의 하나이다 

이런 부유에 드는 낮알용 더 툴자연 ‘지고영 (tt!i\!영 , 가지 아르는 앵)’， 

‘동욕 (Ilíij~ ; 한 언에 역용)’연구기(흙Q뼈 ， 잎이 셰비 주둥이처헝 영리 

는시기)’， ‘구사(훌없，황쏘기흥 오래 한사항)’， ‘권얘 (1Il\!i ; 다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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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수 있도휴 링시호 파는 영)’ 퉁이다 

한펀 지난날의 낡윤 사회가 안율어냉 안용져이고 뒤영어진 사상올 안영 

하는 날딸， 일셰 식인지 치하에셔 민쪽척 자부싱융 송상시키는 냥양도 갱 

리의 대상으호 상고 있다 여기에 휴하는 날알효는 ‘만세교(/I;JlIW!) ’ ， ‘안 
흥산(1I!1iI!山)’ ， ‘용갱(本외n ’ 같옹 지영융 을고 있다 조선 왕조 시대의 

용건성과 일제의 냉새흘 씻어내자는 의도얼 것이다 

그러나 다용에 속하는 어휘는 계속 사용항 것융 주장한다 

첫 언째는 호작화한 한자알이다 ‘천지 ’ ， ‘천상’ ， ‘싱상’과장옹어휘용 

우션 손흉는다 ‘천지’ 는 ’하을파 땅’ 이라는 뭇융 가지고 있으나 ‘우척 

않용 상대， 가득 차 잉는 상태’의 웃으로도 쓰이기 애운이며， ‘천상’온 

연에 ‘천생(天호) ' 의 딸소리가 연한 것흐로 ‘다고나서푸터 천연스헝게 가 

진 것’이라는 뜻으로 &이기 에운이고， ‘십상’ 은 ‘싱생(十成)’이라는 냥 

땅의 알소리가 언한 것으로 ‘아갱맞게’의 뜻올 냐다내기 때문이라고 그 이 

유흉 밝히고 있다 다옹으로 한자양호서의 요양융 갖추고는 있S냐 그것 

이 한자말로는 거의 의식할 수 없게 원 것을이다 ‘수영 ’ ， ‘비단’， ‘약’， 

‘양양’ ， ‘벌안간’， ‘여정하다’， ‘공옹하다’ 둥과 창용 얀어율이다 

두 언째로 계속 사용항 어휘는 세계가 공용으로 쓰는 어휘이다 예컨대 

‘명링 ’ ， ‘옐헤비존’ ， ‘아그에양’ ， ‘로케트’ ， ‘프로그항’ 등파 강은 어휘 

이다 또한 용악 용에 ‘피아니써오’， ‘양예그로’， ‘에조포르에’ ‘ ’에조피 

아노’ 강옹 것은 악보얘 기혹되연서 세계가 용흥」흐로 쓰는 것인 안음 달리 

다등융펼요가없다 

팔으로 알다등기에서 보휴꾀는 어휘도 있율 수 있옹용 인갱한다 어휘 

의 외래척인 성격으료 보아 마땅히 다등어져야 하지얀 당장 좋온 대안이 

없융 경우 장갱척으로 놓아두는 어휘훌 양한다 여기에는 ‘아이스크영 ’ 

융 예츠효 율 수 있다 처옹에는 척당한 우리알이 없어서 그애로 우었아가 

‘영옹"-숭아 ’호 다음셔졌다 ’가축(용홉)’ 의 청우도 상당 기칸 그대호 두 
었다가 ‘징갱충’으효 "1푸었다 
흩째， 잉다S기의 칙업 원칙 

어연 냥알。1 부척당하다고 인갱하여 땅다등기의 대상ξ로 션정되연 새 

로훈 얄， 공 다등은 양로 바뀌게 원다 이때에 다음은 얄아 지녀야 항 속 

;정은 우엇인7Y? 여기에는 다옹의 네 가지 항옥융 손용는다 

, 1) 싱어리가 장 장형 것 

2) 의 ~I가 추렷하고 알기 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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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어의 단어안등기 규찌에 맞올 것 

4) 말소리의 애한이 순한항 것 

냥땅안흩기에서 성어려한 이흥지에 부르려는 사융 협상의 여러 륙성 가 

운데서 그 이용융 갯는 계기가 되는 용생융 가리키는 말이다 ‘갱어’라는 

울고기는 주퉁이가 율오양으로 생겼으으로 ‘알고기’라 하였다 ‘씩란이 

용쳐서 우데기호 웅혀 있는 곳”융 ‘단포케트’ 라고 하였었는데 그것융 ‘딴 

주어니’흐 바꾸었다 경파척흑로 보연 언저 냥양의 언역이 되었으나 그 

대상의 두드러진 특성올 냥양 안드는 싱어려로 상옹 예이다 울흔 본래앙 

과 일치시키지 않고 다흔 성어리로 새 냥양융 만든 예도 영마든지 있다 

’포충망’융 ’후리얘기 ‘도한〔짧ìf)’ 융 ‘식옹땅’， ‘악화생’융 ‘땅홍’이라 

바꾸었으며 "의혼’융 ‘구잉수’， ‘핀트’흘 ‘앗충정 ’ 3로 바꾸었다 의비가 

뚜릿하고 알기 껍게 하기 외하여는 온래알의 돗파 영치시키는 갱우도 있 

고 일치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계란’융 ‘닭양’ ， ‘영아(엎兒)’용 ‘간 

난애기’로 다음옹 것옹 용래알과 뭇。1 영치한 경우이고， 한자알 ‘융성， 어 

갱 ， 언성， 어용’옹 오두 ‘말소리’호， 한자말 ‘땅로되다， 당료되다， 호충 

되다’는 !L두 ‘드려냐다’로 바푸었는데 。1것용 본래알의 뭇쪽이 다료치안 

다응용 알이 그 풋용 오우 포팡항 수 있기 예운에 그형제 바꿀 수도 있었 

다고 한다 ‘에이치형주’는 ‘애 (1)형태’로 바푸어 민측껴 욕생융 반영시 

켰고， ‘당색’은 ‘색날기’로 바꾸어 우려얄의 앗흉 상였다고 한다 ‘정프 

슛’응 ‘염며넣기 ’ 료， ’싸。1 드스앵’은 ‘영3호옮기기 ’ 호 바꾸었다 ‘푼안’ 

융 ‘옹훌。1 ’로， ‘임신부북’융 ‘혀라넓온옷’으로 바꾼 것은 우아한 표현올 

상렸다는 갱에셔 운화성융 높인 것이라고 해설한다 

단어얀을기에 쓰이는 강응 고유어 야근올 기본으효 한다는 것융 원적으 

로 하였아 융흔 우리알이나 다룡없이 펀 한자에냐 외래어홍 완정히 배제 
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얄다음기에 이용펀 -"-유어 어근 재료에 ‘內， 內$’

용 ‘안， ot낙， 안쭉， 속’， ‘떠’을 ‘양， 양쪽， 양영’ ， ‘m’ 흥 ‘옹， 옹용’， 

‘훌’ 융 ‘빨리， 짜흔’ 동융 에로 융 수 았다， 그리하여 ‘lf;!lI’은 ‘땅리잉 
기 ’， ‘iUb’옹 ‘아흔운동‘ 이 되었고 ‘갱연유도장치’는 ‘앙쪽경장이장치 ’ ， 
‘전각’용 ‘앞다리 ’ 효고쳐졌다 우리양당깨 고치혀는 노력예운에 본래양 

에서 강옹 풋의 한자양이 각기 다르께 다듬어진 갱우도 있다 ‘1'î1l'’ 옹 

‘추위악이’， ‘I'î흉뼈’는 ‘져융요자’ ， ‘ !1í!Il<1I\’는 ‘옐신’ 으효 바뀐 것이 

그 좋옹 예다 또한 우리알당다는것용 우리양。l 지낭 운영껴안 륙생。1 

드허난다는 것도 뭇하는 것이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격조사냐 어비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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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땅에 자연스험제 활용외기도 하었다 그혜서 ‘뻐때ì!I1’ 는 ‘배액에서 넙 

기기’로. ‘없水’는 ‘에힐용’ 로， ‘!I!化!è~’는 ‘소리바꿈표’호， ’쩌行장 

커’는 ‘중"r꾸기’호， ‘풍흉하다’는 ‘땅고보내다· 호， ‘양뼈上下."， f'F햇· 은 

‘기다려싣고부리기 ’ '" ’細빼’온 ‘장게생기 ’ 효 바해었다 

알소리의 배양이 순단해야 한다는 조건에는 다음옹 냥알이 강경하고 땅 

용이 푸드러우여 다흔 냥알파 구벌이 장 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세l츄 항욕 

융 손쟁는다 다음온 양이 그 갱의 알보다 용정 수가 경어지는 것응 부득 

。1한 일이다 그리하여 의학 용어 ‘슐개하피하냥(!jf종下皮下했)’온 ‘우용 

여 아래상 가축얻주머니 ’ 등파 강이 셰 효악으효 끊어 발용하도혹 하였 

다 ’료대 m흉) ’흉 ‘밖대’라 하지 않고 ‘바쌀대’라 다등고， ’착공기(용 

외Ll!Il’흉 ‘구영뚫개’라 하지 않고 ‘구영뚜료개 ’ 라 다음은 것은 앨옹융 부 

도랭께 하기 위한 죠처이었다 그리고 ‘혀파지 (빼빼뼈)’흘 ‘거흥옷’이라 

하연 알려 해껴펼 수도 있기 예운얘 ‘거르는 옷·으호 다등어 다흔 냥양과 

생게 구영이 되도용 배려하었다 

3.3 이를짓기 
알다음기 작업과 영행하여 북한에서 추진δ;J.;= 일에는 어헤이 。1흥， 고장 

이용， 풍종 이홍올 민족어 망천의 방향에 앗추어 정리하는 것도 포항되어 

었다 이것 역시 66 년 양화운에 강령적 교시가 있고부허 본격척."-효 착 
수원착엽이다 

새호 대어난 어염이의 이용은 부오의 기애와 영씬용 얀영하는 것이으효 

부오을의 새 시애를 향한 풍이 나타냐도흑 지어야 항 것용 강초한다 ‘충 

갱， 충성， 총섬 ， 충신， 충용’ 동용 당에 대한 총설성융 나타내는 것이라 

고 켠영하고 있￡며， ‘운갱， 옹에， 윤벅， 영광’ 갇옹 이증온 수영닝이나 

지도자 동지의 자얘로운 용속용 그리워하고 고마워하는 내용융 당옹 것으 

후 지쭉되고 있다 한자료 알 안을'71용 회피하여야 하는 원져야 당파 수 

령에 판찌되는 것일 때에 영마든지 우녁징 수 있옹융 보여주고 있다 한현 

‘솔， 슐。1. 영 . "-랑， 창， 한갱， 영 ， 억객’ 장은 이용온 사회주의 건성융 

추진하는 색색한 기상에 연경시쳐 종용 이용강으로 추천하고 있다 ‘용， 

용이， 용순， 용숙， 용청’ 같용것은태어난계정파연광지온이용."-로， ‘한 

오， 우요， 새오， 한올， 두졸， 세올， 한쇠， 우쇠， 색켜 ’ 강용것온 한형찌 

꺼리 차예용 맑힌 이흉으료 &영 것올 켠연한다 ‘꽃순， 혈순， 긍양， 온 

단， 당에， 솥에， 생내 ‘ 꽃내’ 장용것은 예아의 이룡강Sζ호별냥， 강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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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깅， 우경’ 강옹 것옹 남자의 이용강으로 예시되고 ~다 이융 이용강에 

서 우리가 느끼는 것응 고유어의 아흩아용융 척극척S로 개땅하지는 옷하 

고 있다는 정이다 여정히 전용척얀 우융갱 이용의 엉쩌훌 벗어냐지 옷항 

문 아니라 항형 의식도 벗어냐지 옷하고 있다 。1에 비하영 냥한에서 자연 
스렵게 번지고 있는 한을 이룡이 훨씬 다양하고 신선한 느껑올 준다고 할 

수있다 

고장 이용도 남온 시대， 낡온 샤회의 껴꺼기흥 씻어내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도옹이 되는 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미에 

륙옐히 광싱올 줄 휠요는 없으며 생한에 지장융 가져올 갱도효 한꺼언에 

않。1 바꾸연 안핀다는 정융 유의하고 있다 그러영서도 ’노푸에기， 애지허 

리， 도투이마， 항소이마’ 강온 동융 이룡용딴것， ‘-"-숭이마， 상푸헤， 단 

지우울， 시루에’ 장옹 "-구 이홍융 안 지명이 새 시대의 사상 강갱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여 고쳐야 한 것으호 지척하고있다 이것운 오히려 인측척 

전용융 없애 에리는 어려껴옹 짓이 아닝가 여겨진다 그 안연얘 ‘락원군， 

안용리 ， 운화리，혁신리， 산업통， 깅갱숙군， 경쩌시 ， 룡진료동자구’ 강응 

지명이 생겼는데， 이런 고장 이용융 주체사상화 외업융 나타낸 좋은 이용 

이라고선전하고있다 

융총 이흥은 고유영사껴안 흑성과 학숭 용어척인 혹성융 아올려 가지고 

있는 것이으로 이것융 바르게 초화시켜 얀융 것옹 주장한다 대재 일본 

식민지 시대의 영온식 용종 이홈에서 벗어나자는 의도호 새 용종 。1홍융 개 

밭하였다 벼 풍종 。l옹의 경우홍 보연 종혜의 ‘육우 132 호’ 률 ‘강원 1 호’ 

호， ‘중생옹땅주·훌 ‘영낭종’2.로， ‘대야중도’흩 ‘항북 l 효’로， ‘진갱죠 

생’옹 ‘항북 3 호’ 흐 바꾸었다 사파 용종에서는 ‘욱’융 ‘구월’로， ‘홍옥‘ 

융 ’항주’로， ’축’융 ’송화’-"-. ‘인도’흉 ‘억생’으료， ‘국팡’융 ‘북청’으 

흐바꾸었다 닭풍종이용에는 ‘흰당’ ， ‘경은닭’ ， 효꺼풍종이용에는 ‘경 

용토끼 ’ , ‘자산동끼 ’ 갈은 새 이용이 생겼다 자용차나 기계휴의 용종 이 

홍강으로 추천하는 것에 ‘숭리， 자주， 건성‘ 액두산， 풍년， 충성 ， 전진， 

비융기’ 강용 냥땅이 있다 우리의 강각a로는 한아다로 촌스랭다고 알할 

수밖에 없는것율이다 

3.4 학술용어 
알다픔기 작엉 가웅떼 가장 까다료웅푼야가 학술용어의 다등기이다 우 

알항 것도 없이 학슐 용어는 그 특수갱， 장운껑용 살려야 하기 때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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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숭 용어는 I) 갱영성 . 2) 영확성. 3) 체제생 . 4) 간경생올 갖융 

것이 요구원다 

가영 ‘높용산지대’라는 용어의 경우 지리학에셔는 ‘해양 2000 미터 。1

상의 높이흩 가진 산지대 ’ 흉 풋하는 것이고， 농학에서는 ‘왜땅 1000 마다 

이상의 높이흘 가진 산지대’올 뜻하는데， 일안껴인 용어호는 악연 ~I ‘지 

대가 높고 산이 않은 꿋’융 가리킨다 ‘옮겨섭기’라는 용어도 그것이 의 

학에서 쓰느냐， 생울학에서 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닿라진다 이러한 제한 

의 -1흥 전제호 하는 것이 학숭 용어이기 n여운에 그헌 용어흩 다등융 애에 

는 싱어리 장기에셔푸터 세싱한 주의용 핑요로 한다 그 요든 조건융 유 

의하여 다듬어 놓은 냥땅에는 어띤 것이 있는자흉 살여보기호 하자 

용왜양 

에 동 용(갱기에싱) 

져종지용(기 계) 

째 생 찍(상 용) 

쩌생식영"-용기(영학) 
현 약 상(기 찌) 

연 속 퓨(수 려) 

다융은안 

에용악얘 

제흥가지싼 

새생천 

쩌생식영아짱장치 

현축오슬 

현속후용 

。1률 에에셔는 ‘채용， 재생， 련속’ 강온 한차어는 그대로 우고 나어지흥 

고유어로 바푸는 형식융 취하고 있다. 기본 윈쳐올 갱영성이니 영확껑이 

니 하고 성갱해 놓아도 첼과에 있어서는 일우의 한자어흥 고유어호 용이 

해 놓는 갱도에 머운 것이 않다 다용 예는 조금 더 않은 부운이 다듭에 

지고있다 

용얘양 냐읍옹양 

>11 생 "-(놓 학) 되상이톨 

재 생 아(농 학) 꾀샅이농 

수혜순환(짜학용엉) 세로올기 

수칙정당(긍 촉) 쩨'"짜프71 

현양충척(급 속) 이어치기 

연"바가지(기 제) 층바가지 

그런가 하연 용어의 끝부운이 ‘용. ，홉， $, gr, 形’과 강온 한자 정야 

사일 정우에는 그것융 그애로 우고 그 앞부운융 알기 쉬운 고유에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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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있다 

용혜알 다응용앙 

애 와 성(건 성) 를견딩성 

연 생(짜 영) 놓용생 

-1 죠 훌〈핍 학) 가지훌 

울갱 용(자 영) 객잉융 

우 부(정 용 영) 어 려 '1-

운 ￥(생 풍) 영앵이'1-

정 에 오(경 흥 업) 영용￡ 

‘* 도(건 생) 흐링도 

에 각 영(샤 회) 당친형 

개 앙 형(경기얘신) 영원형 

체계흥 맞추기 외혜서는 다응은 말의 융갱 수훌 일갱하게 한다윤지 냥얄 

의 구조홍 일갱한 용에 맞훈다든지 하는 작업융 하기도 한다 가령 상종 

용어 ‘상견’융 ‘좋은고치’로 고쳤다연 ‘중견’은 ‘"-용고치’， ‘하견’ 온 

‘내원고치 ’ 료 옴정 수훌 맞추며 ， ‘상회천’ 융 ‘우호올기’호 고쳤다연 ‘하 

회션’은 ‘아애로흉기 ’， ‘육회정’윤 ‘옆￡로즐기 ’ 료 다등어 { 호}라는 을 

가 영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따위이다 

그려냐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알에 율어 있는 영부의 내용융 과강하게 

장라내 어려고 간경하게 다등는 수도 있다 측 ‘옥삭양(木~I-)’융 그냥 

‘나우압’ 으효 다듬고 ‘죠링오래 CIJI1，H ’ 용 그냥 ‘굵용오래’로 다동은 것 

올이다 

전체껴-'-호 보아 학숭 용어의 다듬기도 한자어용 부분척으로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옥할 것윤 이용바 학숭 

용어라는 엄주 안에서 다푸는 용어률이 학슬이라기보다는 기술(技쩌) 분야 

라고 보아야 할 것을이 더 않다는 정이다 기능풍율에게 기술 숭득융 엽제 

시키기 위한 방연j으로 그러한 용어의 알다음기가 요구되었다고 생각원다 

황고흐 18 개 용어훈과위원회의 영갱옹 척 o 영 다용과 장다-

1. a뺏IJ"' !il分IHli l\6r 
2. ~.mi!~fi+훌R양 

3. ~4t1lJ，IU! 9-fi+~Ae

‘ .Il''''!ll分엠훌 tl* 
5. e ~IHl!"'!ilSI'f용 lH. 



~ . J1:G:*헤，.B分I4HI.I'， 

7 ‘[;1!;li I! Jjj ili iTl4l1 J!.영 
.8. lIMmIJ5J짜훌J\if. 
9. tlI4用!\'iiTl4쫓1\9 

10 홈&이용fflm分§찾1'-'" 

11. xlJ!lI ífi用.. 分14111tj)

12. it-*fìflJ!..Ifl:lt5t;J:4훌'1<9 

13. 11홉mmHt~~Jl* 

14. *-.ði7fei'f:Jflß53-:fJt경Utft 

15 훌훌"m分141111* 
16. 1t!!K.~J'Il m 5};flI.훌llI!. 

17. :tt:!JHlJfHH4찾Aft 

18. -Æl:mmm分§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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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 옹 말 

이상Jξ로 1964 년에 기온 앙향。1 께시되고 1966 년부터 본격척으호 착수한 
육한의 운화어와 알마응기 훈옹이 그 동안 어영게 정개되어 왔는가용 살펴 

보없다 운뱅 퇴치， 한자 사용 에지， 한글 갱용으로 이어지는 1949년 초 

의 언어 현싣과 갱책이 고유어에 기반올 둔 양다응기흥 핑연져으로 요구하 

는 것이었고 그것응 1966년부터 거국객인 갱치 • 사회 • 운화 용용으흐 추 

진한 운화어 수컵 잊 딸다등기 웅동융 낳께 하였다 그러나 알다등기 운동 

과 영행하여 한자 교육율 부황한 것으료 요아서 그렇게 획일척으호 한자흥 

폐지한 후유충。1 영마냐 싱각한가도 갱착항 수 있었다 

융용 말다듬기 웅용이 지난 궁갱적 촉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유에 

어휘에 활력용 주어 왕성한 조어 능력용 갖게 한다든가. 뭇융 이뼈하기 헝 

은 한자어보다는 얄아듣기 염고 갱확한 뭇 갱당이 가웅한 고유어효도 학 

숭용어흘 상윷 수 있다는 인식의 연화용 연￡킹 것은 용명히 알다등기 운 

통이 거운 흩융한 성파라고 하겠다 그러나 어연 사회 운화 현상에나 오 

두 척용되는 것이거니와 이 운옹이 셰제 구축융 쩌한 방연으로 이용되연서 

하후 아칭에 없어져 어힐 수도 있는 냥말이 안툴어져 낭북안 사이의 언어 

의 이갤화흉 부채질한다는 것은 。1 말다듬기 울종이 인록척 차원에서 올 

왜 분명 어두운 영영으호 지져되어야 함 것이다 。1 예에 우리는 효子 公

흉홉에 나오는 宋냐라 사랑의 얄요조장(1!I!/lîJ!!J흉)의 ;\!(1!<용 연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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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수 없다‘ ~lIi\ol고 人헤이고 홈짧고 사랑의 손이 지나치게 가해지땐 

내에려우느니안 옷한 것이 홈古의 J!llll!이다 

우리는 지금 낭한의 참옆政짧。1 이온척이며 소극껴잉융 웅명하는 소라 

홍 듣는다 그형지얀 어해연 그것이 요히려 .f땅직한 현상인지도 요흔다 

대푸운의 양식있는 사량을， 그리고 세상융 영리 내다보여 생각하는 사람 

율은 우리의 國옆빼化 운동융 매우 건정하고 착실하게 추진시키고 있다. 

그것은 걷호기에 없는 것 강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갇기도 하며 ， 또 우질 

서하고 우기역하게 보이지얀 끊잉없이 국인을 송에서 자연스렵고 자유흉 

게 자연땅생객으로 혀져나간다는 정에서 욕한의 갱치 권력행 기획， 용제에 

의한 운동과는 금용척a로 그 생격옹 달리한다 어느 것이 갱영력 있는 웅 

통인가는 상척풍자라도 짐작하고 낭용이 있융 것이다 

우려는 하추 빨리 낭북한이 홍일이 되어서 자연스갱끄 자유호운 운외기 

에서 새로운 차원의 알다츰기가 추진되었으연 하는 바당융 아니 가질 수 

없다 口 

g 고 를얻 

· 우리흑 자효 

~11<양(1985). ~tU의 I!!lIlHil l<. it;1I* 11'10 버!i'l< 

~U~(l98‘ ). Jtø용m""'!!Il< . m文，*1Il 얘 3 갱 에써大 I!I文용 

‘0lI!써Ill.m所(1973) ， ~t삐 .. e .. 1I'훌IHI! 
'"잊"'1&염l (1973) ， ~t~ ‘안다융기 ’ 훌IHI! 

· 욕한축 자-'-

풍엉 충싼샤(연)(1979) ， 우리 양 어휘 잊 ... "‘ 

악상훌 외 (1986), 우리나라에서의 어휘 갱리 사여와악용완사 

아수영 (985) ， 인용이용 '1!션시얻 정엉‘ 사회파여f용판사 

사회파악윈， 영영성(영)(1 970) ， 양영우장쭈경기 . 갱영성흥지의 언어사상파 그 영‘+ 

는 구". 사회파악용싼샤 

사회파악원 웅화어악숭엉갱쭈(연)0975) ， 조선호용양창갱 30 훌기영， 주에사상에 

기호앙 언어리혼， 사회파학흩양사 

사회과학원， 리익션(연)097잉， 당어안윷기연우‘ 사회와악용싼사 

사회파학용싼사(연)(1973) ， 조션호동당 갱찌사 

어운도서연갱￥(연)(1975) ， 언어학혼웅징， 사회과학흩싼사 

회갱후(1 983) ， 조션어학개흔， 파악， 애파샤갱층8샤， 

웅화어악융. 1986 연 -1988 년품 


